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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     건 2026고정20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

음란)

피  고  인 A

검       사 정연우(기소), 김민희(공판)

변  호  인 변호사 성명호(국선)

판 결 선 고 2026. 5. 7.

주       문

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

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
  피고인은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‘스레드(Thread)’에서 ID ‘B’를 사용하는 사람이

고, 피해자 C(남, 41세)은 ID ‘D’을 사용하는 사람으로,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스트바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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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접객원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.

1. 피고인은 2025. 2. 16.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, 위 스레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

정에 “니가 입으로 글로 남창인거 책쓰서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?”라는 내용의 댓글을 

게시하였다.  

2. 피고인은 2025. 2. 18.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, 위 스레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

정에 “혓바닥 닳도록 밑구멍핥아서 유치하게 차 자랑? ㅋㅋㅋㅋㅋ”라는 내용의 댓글을 

게시하였다. 

 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

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

1. C의 고소장 사본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, 벌금형 선택 

1. 경합범가중

  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노역장유치

  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이수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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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

1. 가납명령

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1. 취업제한명령의 면제

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

항 단서(피고인의 연령, 범죄전력,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, 피고인에게 부과되

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,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

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

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

정이 있다고 판단됨)

양형의 이유

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및 그

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

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신상정보의 등록,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

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의 

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고, 이에 따라 신상정

보의 등록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.  

            판사 박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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